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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개요： 

이 책에서는 식민자의 의식구조와 식민지 공간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일본인 

역사를 고찰했다. 식민지 통치 권력의 수립이 민중의 이주보다 선행되었던 조선에서, 식민자 

사회의 특성은 사회 형성 과정에 기인하여 생겨났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재조일본인의 역사를 6 개 시기로 구분하고 그 중 개항기부터 조선출생의 2 세가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성장기 이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제1부에서는 각종 통계, 거류민 단체, 

아동 교육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식민자 사회의 형성과 사회 양태를 고찰했다. 

제 2 부에서는 조선물산공진회, 항만 ‘개발’, 거류민 창건 신사를 사례로 들어 재조일본인이 

식민지 공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론에서는 재조일본인이 간행한 지역사 

자료에 나타난 ‘식민자의식’을 분석했다.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정, 사회양태, 

식민지공간에 미친 영향, ‘식민자의식’이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을 

조감하는 것이 이 책의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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